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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대교 남해각, 관광객에게 인기

남해군 남해대교 인근에 있는 관광시설인 남해각 관광플랫폼이 관광객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남해관광문화재단(이하 재단)은 올해 1∼7월 남해각 방문객 수가 1만 991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남해대교 인근에 있는 남해각 내부 모습. /남해군

재단은 지난해 남해군으로부터 남해각을 위탁받아 운영 중이다. 재단은 관광객들이 관광 정보

와 다양한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남해각을 남해관광의 오프라인 거점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지역 관광사업체의 홍보를 지원하는 등 지역민이 함께 공간을 공유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남해각 방문객 수 1만 9918명
지난해 같은 기간 비교 160%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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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재단은 지역 영세 관광사업체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지난 3월 ‘남해 관광 거버넌스

데이’를 열었고 남해 관광 구독서비스와 연계해 53개 업체와 제휴를 맺어 20여 개 군내 업체가

관광기념품을 전시·판매하면서 남해의 관광매력을 알리고 있다.

남해관광문화재단 조영호 본부장은 “남해각을 단순한 도시재생공간이 아닌 남해관광을 매력적

으로 알릴 오프라인 거점공간으로 구축하고자 많이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관광 거버넌스와 힘을 합쳐 다양한 콘텐츠를 지속 가능하게끔 운영해 나갈 것이며 하반기 다양

한 이벤트를 통해 받은 사랑을 지역민과 관광객들에게 되돌려드리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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